






로서 자신의 아이덴티티의 매우 중요한 한 부분임을 깊이 이해
하고있기란더욱드문일이다.
간혹 그러한전문가나그의저작을접하게되면우리는그를
그저 한 사람의 프로페셔날이 아닌 자신의 전문분야의 고유한
가치와아름다움을드러내고실현시키기에충분한‘대가(大家)
혹은 고수(高手), 그리고 그의 역작(곋作)을 만났다’고 기꺼이
말할것이다. 이러한점에서로렌스A. 사벳은가히의학분야에
서대가의반열에오를만하며그의책『차가운의학, 따뜻한의
사』는, 원 제목인“The Human Side of Medicine”이 말해주듯
이, 의학이라는 학문이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흥분된, 살아있는
인격들간의만남과관계맺음을‘치료’의핵심으로포함하고있
는지, 의사란얼마나의미있게“다른사람의삶의일부가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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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사례들과 그에 대한 반성(reflection), 성찰의 기록들을 의
학의 인간적 측면을 시각화(envision)하기 위한 풍부하고 다양
한원천으로활용하고있다. 이책에제시된수많은사례들과이
야기, 경험에 대한 보고는 의학의 인간적 측면이라는 아이디어






육자의모습, 그리고세번째는환자, 학생, 동료들을통해끊임








않는,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과
결과이다. 이 책의 첫 장의제목은‘환자가된다는것’(‘의사가
된다는것’이아니라)이며, 가장첫줄은“환자가된다는것의의







료에 도움이 된다는 소극적 주장을 넘어서서 그러한 인간 이해
가빠진의료는진정한의미에서전문적인, 그리고본질적인것
이되지못한다는보다적극적인주장을담고있다.
이런 점에서 사벳이 말하는 의학의 인간적 측면은 단순히
“‘환자에게친절한것’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의료의여러차
원들의 조화, 신중하고 꼼꼼하고 재현 가능한 과정들의 연속”
(29p)을뜻한다. 그것은또한환자와의좋은관계를맺는일에서
좋은 치료로 나아가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함께 성공적으로
엮어넣을수있는의학의본질적특징을밝혀준다. 따라서이러
한 자질들은 체계적이고 계획된 때로는 혹독한 전문적 훈련의
결과이지단지‘성격좋아서’나‘사명감이투철해서’될문제는
아닌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벳은 한편으로는 환자들의 이
야기의 중요성(1장), (의사-환자 관계가 구축될) 시간의 중요성
(3장), 환자의경험으로부터배우기(4장), 불확실성에함께대처
해 나가기(6장), 환자가 질병에 대처하는 방식 이해하기(7장),





(13장), 오류발생가능성을 특징으로 하는 의학(15장), 전문가로
계속발달해가기(18장)를 포함하는‘의사로서의철저한임상적
역량과자질들’을함께제시한다.
둘째, 사벳은 이 책에서 더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으로서 의사가 좋은 교육자가 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주
목하게한다. 그의 책전체에서각주제를다룬후반드시 <~가
르치기>로마무리하고있는것에서도드러나지만, 특히4부에서
인문학으로서의 의학: 통합적으로 보기(22장), 그리고 5부에서
인문학으로서의 의학 가르치기(23장)에서 집중적으로 교육적
통찰들을제시하고있다.
사실, 적지않은사람들이의사로서의따뜻함, 환자(인간)이해
능력, 공감, 연민, 감수성과 같은 주제들이 좋은 의사의 중요한




고도 볼 수있는데, 적어도 이 질문에대한사벳의답은아래와
같이매우단호하고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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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의 인간적 측면에 대한 다양한 구성요소들은 분석
이가능한것들이며, 분석이가능하기에교육도가능해
지는 것이다. 나는 이 책을 쓰는 동안 계속해서 분석했
고또공부했다. 내가의학의인간적측면을누군가에게
가르치는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의사, 간호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성직
자들과 수없이 많은 환자들(그들이 진짜 전문가다)-에
게‘배웠기’때문이다. 의사로서우리는우리가하고있
는 일들을 매력적이고 흥미롭고도 전달가능한 방법으
로 환자들과 동료들과 미래의 의사들과 교육자들에게
가르쳐야하는의무를갖고있다. (27p)





과 진료라는 정말 양립하기 어렵고 때로는 부담스럽기까지 한




한 의지로 점철된 그의‘학습자’로서의 면모이다. 환자의 경험
으로부터 배우기(4장), 학생의 경험으로부터 배우기(5장), 그리
고 의사-환자 관계를 다룬 장들(19-22장)에서 집중적으로‘배
움’이 주는 유익과 통찰에 대해 쓰고 있지만 사실상 그의 책의
모든장은매주제마다임상사례를제시한이후에는다음과같
은질문을반드시포함하고있다. “내가 (이사례로부터, 이학생
으로부터, 그리고이환자로부터) 배운것은무엇인가?”이책에
담겨있는 주옥같은 성찰과 반짝이는 실천적 지혜는 그의 전 생
애에 걸쳐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다음과 같은 질문들의 결과가
아니었을까생각해본다.
- 질병이환자의자아상에미치는영향은무엇인가?
- 치료의 매 단계에서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환자와
의관계를어느정도로활용할수있을까?








의와 경험은 일천하지만 뛰어난 젊은 임상의를 주위에서 쉽게





나 좋은 (평생)학습자이며 또 좋은 교육자인지, 그리고 얼마나





성의 핵심요건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이 이 책 전체에 녹아
있는핵심아이디어이다.
사족이지만, 이러한 점에서『차가운 의학, 따뜻한 의사』이라
는 책의 제목은 자칫 의학과 의사와의(사실은‘실력’과‘사람’
간의) 이분법적구분을상기시킬수도있고사벳이이책전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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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더구나 행간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정갈하고 깔끔하
게번역된좋은문장들은이책의매력과의학에의초대에대한
기분좋은응답을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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